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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의 이] 
사춘기가 찾아온 사오정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거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던 중 너무 못

생겨서 어릴 적부터 많은 놀림을 받은 자신의 치아가 눈

에 들어왔다.

욱한 사오정이 엄마에게 소리쳐 말했다.

“엄마! 치아교정 좀 해줘요. 제발요.”

“안 된다! 너무 비싸!”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으니.”

그러자 엄마가 어이없어 하며 한마디 했다.

“너 낳았을 땐 이가 없었단다.”

[주도권]
은퇴하는 농부가 자신의 가축들을 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남자가 주도권을 쥔 집에는 말을, 여자

가 쥐고 있는 집에는 닭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밖에서 마당을 가꾸는 부부를 보게 된 그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남자가“저요!”라고 말했다. 

농부는 다시 물었다.

“내게 검은 말과 갈색 말이 있는데요, 어느 쪽을 갖고 

싶으세요?”

“검은 색이요!”남자가 답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의 부인이 남편을 노려보며“아

니, 안 되요! 갈색 말로 해요!”라고 말했다. 

농부는 그 부부를 위해 닭을 선물했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한 부부가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곤 했다. 

하루는 남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이틀이 지

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파출소를 찾아가서 말했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니 빨리 좀 찾아주

세요.” 

경찰은 아내를 진정시킨 후 남편에 대해 꼬치꼬치 물

었다. 

경찰의 물음에 대답하던 아내가 경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런데…… 왜 개에 대해서는 묻지 않죠?”

[소녀의 꿈]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뭐니?” 

교실 뒤쪽에 앉아 있던 한 소녀가 손을 들고 말했다. 

“전 일생 동안 동물 네 마리를 갖고 싶어요.

“그래? 그 네 마리 동물이 뭐지?”선생님이 묻자 소녀

가 대답했다 

“옷장 안에 밍크, 차고에 재규어, 침대에 호랑이, 그리

고 그걸 다 사줄 멍청한 남자요.”

[눈치 없는 남자]
첫번째 데이트였다. 매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에 남자는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 그녀에게 멋

진 키스를 해줬다. 

그리고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에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뭔가 또 해줄 게 없을까?”

황홀해진 그녀는 남자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면서 말했

다.“당신의 무게를 알고 싶어요.”

남자는 그 길로 체중계를 사러 갔다.

[건망증]
노부부가 TV 앞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일어나려고 하

자 남편이 말했다.

“당신, 주방에 가는 거면 오는 길에 내 부탁 좀 들어

주구려.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갖다 주겠

소?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종이에 적어서 가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 말아요.”

 

잠시 후 부인이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들어

오자 남편이 말했다.

“고맙소, 그런데 소금은 왜 안 가져왔소?”

[생각의 차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두 발을 주셨는지 아니?”

아버지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이 대답했다.

“네.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라고요.”


